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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무능과 굴욕, 욕설 외교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영국 여왕 조문 취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만남, 욕설 파문, 구걸 외

교 끝에 가까스로 열린 한일 정상 간 약식 만남까지, 모두 5박 7일 해외 순방 동

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역대급 외교 참사다.

모든 국민들을 ‘국어듣기 평가’와 같은 수준의 욕설파문 진위 논쟁으로 몰고 갔으

면, 국민 앞에 사적인 대화였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정중히 사과하면 정리가 될 문

제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과 언론을 겁박하는 지경까지 이르

게 되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최초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 대통령실 소속 대외협력실에

서 욕설 영상의 존재를 기자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26일 영상기자단은 “시끄러운 현장이라 당시 이런 발언이 있는 것을 취재한 영상

기자들도 처음엔 모르고 있었다”라며 “오히려 대외협력실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해 

보자고 했기에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국영상기자협회에 따르면 영상기자단은 22일 오전 7시 20분쯤 대외협력실 공무

원들이 기자단을 직접 찾아와 관련 영상을 확인해 보자고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의 

욕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이후 대외협력실에서 “영상이 보도되지 않게끔 어

떻게 해줄 수 없냐”라고 보도 자제를 요청했지만 영상기자단은 이를 거부, MBC를 

시작으로 148곳이 넘는 언론사에서 윤 대통령의 욕설을 보도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6일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제 MBC 사장 

사퇴와 MBC의 사과 방송을 요구했다. 국힘당은 허위 사실을 자막으로 짜깁기·조작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청와대는 국익과 동맹을 훼손하는 편파적 보도라며 적반하장격인 논평을 내어 놓

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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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고치고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을 넘어 70%에 가까운 국민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결과와 욕설

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또한 언론을 겁박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지난 박근혜 탄핵촛불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국민 앞에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과대신 국민과 언론과의 싸움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촛불시민

들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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